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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벼 수발아 발생원인

	 
	  벼 종자는 출수후 25~35일이 지나고 종자 중량의 25% 이상의 수분과 호흡에 필요한 산소와 생리대사에 저해를 주지 않는 25℃ 이상의 온도상태를 유지해 주면 발아를 하게된다. 그러나 품종의 특성에 따라서 수발아가 잘되는 품종이 있는 반면 잘안되는 품종도 있다. 이는 품종의 휴면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수발아의 양상을 크게 몇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는 휴면성이 없거나 약한 조생종을 평야지에서 재배할 경우 출수후 8월말이나 9월초 장마로 인하여 휴면물질이 용탈되고 수분이 많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와 둘째로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관수 또는 도복이 되었을때 장기간 적절한 대응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하는 수발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벼 수발아가 발생되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품종의 조생화, 조식화로 고온기에 출수됨. 
  o 휴면성이 약한 일반형 품종의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o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침관수, 도복에 의한 수발아 발생 등으로 볼 수 있다.

	 
	 
	 
	 
	 
	 

	 
	2. 수발아성의 품종간 차이

	 
	  o 일반형 품종은 휴면성이 약해서 황숙기 이후에 고온 다습조건에서 수발아가 발생. 
  o 통일형 품종은 휴면기간이 길어서 수발아가 되지 않음.

	 
	 
	 
	 
	 
	 

	 
	표 1. 벼출수후 생육단계별 수발아성의 품종간 차이

	 
	품종

30℃에서 수발아율(%)

호숙기

황숙기

완숙기

고숙기

일반형

복광벼
오대벼
관악벼
기호벼
낙동벼
상풍벼

-
-
4
-
-
-

-
-
29
20
  5
34

29
33
83
36
24
35

76
55
96
94
88
95

통일형

태백벼
삼강벼
풍산벼
원풍벼
남풍벼

0
0
0
0
0

  1
  1
  1
  0
  0

  4
  1
  1
  1
  1

51
31
13
  7
  3



	 
	 
	 
	 
	 
	 

	 
	3. 수발아 피해 정도

	 
	  벼 수발아 발생정도에 따른 수량피해 정도를 보면 수발아 발생비율의 반정도의 비율로 피해를 주고 있다.

	 
	 
	 
	 
	 
	 

	 
	표 2. 수발아 발생비율에 따른 피해율

	 
	수발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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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발아가 된 종자는 현미천립중, 정현비율이 크게 저하되며 그 정도는 수발아 될 싹의 길이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표 3. 수발아 정도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 (작시 : 1985)

	 
	구분

수발아 정도(mm)

무발아

2

4

6

8

10

12

14

현미1,000립중(g)
정현비율(%)
감수율(%)

21.0
83.3
0  

20.9
82.8
5  

20.0
82.1
10   

19.2
78.7
13   

19.2
76.9
19   

18.3
74.3
26   

18.2
70.1
34   

17.5
65.9
40   



	 
	 
	 
	 
	 
	 

	 
	  수발아 길이가 2mm 이상되는 종자는 재발아율과 성묘비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다음 해에 종자로 사용할 수가 없다.

	 
	 
	 
	 
	 
	 

	 
	표 4. 수발아 정도와 재발아성 (작시 : 1985)

	 
	구분

수발아 정도(mm)

    0

  2

  4

  6

  8

10

12

14

재발아율(%)
성묘율(%)

100
100

81
88

57
48

52
48

45
46

32
53

  9
  7

  6
  7



	 
	 
	 
	 
	 
	 

	 
	  수발아된 종자는 수량감소뿐 아니라 쌀의 품질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데 수발아 종자는 유백미, 동할미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완전미 비율이 감소되어 미질이 저하된다.

	 
	 
	 
	 
	 
	 

	 
	표 5. 수발아가 쌀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수발아정도(mm)

미질(%)

완전미

유백미

동할미

무배미

무발아
  2
  4
  6
  8
10
12
14

85
71
53
34
30
22
16
18

  9
14
35
47
50
46
46
44

  6
11
11
14
14
26
31
32

  0.3
2
2
5
6
6
6
8



	 
	 
	 
	 
	 
	 

	 
	4. 벼 수발아 경감대책

	 
	  벼재배에서 수발아 발생을 억제시켜 수량감소를 막고 양질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된다. 
  o 황숙기 이후에는 적기에 빨리 수확하여야 한다. 
  o 지나친 다비, 밀식을 지양하여 도복유발을 최대한으로 억제시켜야 한다. 
  o 중남부 평야지에서는 일반형 조생종품종의 재배를 지양하여 고온기에 등숙시키지 말아야한다.
  o 벼 수확시 깔아말리기를 금지하고 소단위로 묶어 말리거나 기계수확을 해야 한다. 
  o 도복된 벼는 빨리 묶어세운다. 
  o 침관수된 논은 가능한 빨리 퇴수시켜 수발아 발생을 최대로 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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